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www.ana.or.kr





성인간호학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알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회원

여러분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성인간호학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임숙빈 간호과학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특징은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outcome based curriculum)과 그 내용 평가에 있습니다.

국내외 간호학 교육과정의 변화 및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학회차원에서 

교과목의 내용과 학습 성과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5년도 학술대회는 성인간호학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신 교육전략을 

소개하여, 최신 교육과정 모델 및 개발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인간호학 

연구, 교육,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의 달인 박주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예술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주실 것입니다. 두번째 주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입니다. 기존의 학

습모델은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후에 과제를 통해 응용 및 적용을 

하는 반면,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 전에 비디오 등과 같은 학습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시간에는 토론을 통해 지식의 

응용에 집중하는 학습법입니다.

본 학회는 플립드 러닝을 실제 교육에서 적용하고 계신 임진혁 교수님의 플립드      

러닝의 교수학습법, 장단점, 효과 등을 소개함으로써, 간호학 교육과정의 변화 및 인증

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전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사말｜



2부에서는 2012년 작성한 성인간호학 학습목표를 2016년 간호사국가시험 성인간

호학 출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워크샵과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지연 교육위원장

의 발표가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학회의 강연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신 박주현 교수님, 임진혁 교수

님, 강지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성심으로 준비해주신 오의금 학술위원장님과 임원 한분 한분

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교육 전문가로서 회원들

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성인간호학회장  조 경 숙



사회 : 오의금 학술위원장(연세대학교)   

09:00~09:20 등록 및 포스터 부착

09:20~09:30 
개회사

축사

조경숙 학회장(가천대학교)

임숙빈 회장(을지대학교/한국간호과학회장)

09:30~10:30
주제강연 1

Art of presentation   박주현 교수(울산대학교)

10:30~10:40 휴식

10:40~12:00
주제강연 2

Flipped learning 임진혁 교수(울산과학기술대학교)

12:00~13:30 점심 및 임시총회

사회 : 김상희 학술위원(연세대학교)   

13:30~14:00

논문발표 1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행위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최희정 교수(가야대학교) 

14:00~14:30

논문발표 2

방사성 옥소(131I) 치료 예정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이현주(연세대학교 박사과정)

14:30~15:30
주제강연 3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강지연 교육이사(동아대학교)

15:30~16:00 우수포스터 수상 및 폐회 조경숙 학회장(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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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이러닝과 면대면 수업의 장점을 혼합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교과목에 블렌디드 러닝

을 적용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대상자는 N시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2014년 1학기에 개설된 성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 140명이며, 학기가 

끝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6

월 5일까지이며, 자료분석은 SPSS 21.0 version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서술적 통계를 산출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은 평균 3.35점, 학습동기는 평균 3.04점, 학습만족도는 

평균 3.60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학습만족도는 성별에서 여자가 4.02점으로 남자 3.5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4, p=0.02).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r=.25, p=.003), 학습동기(r=.40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2.1%(Adj. R2 = .221)

이었고,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β=.409, 

t=4.84, p<.001), 학습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는 자기주도학습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

력과 학습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블렌

디드 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숙1, 우상준2, 하윤주3

1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주요어(Key words): 블렌디드 러닝,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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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화두는 환자가 배제된 채 의사-가족 중심

의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들은 환자, 가족, 의료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대부분으로 의사결정 현장에

서의 상호역동를 고려한 연구가 없어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상호 역동을 반영하여 환자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담론과 장애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병동 회진과 외래진료 현장에서의 상호 역동 관찰

과 의사, 가족, 간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환

자가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을 밝히기 위한 질적 서술적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환자의 활력징후가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에 심폐소생거부

술(Do-not-resuscitate: DNR)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가 의료진의 입

장에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들 스스로도 환자가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명하기 보다는 치료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DNR

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학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

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진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

에서 간호사는 스스로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회

진과 외래진료 후 환자,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의사의 설명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문의하면서 의사결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족은 대리결정에 대한 부담감

과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환자 임종 이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서로 반

목 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들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애말기 증상(통증, 

불안, 섬망, 호흡곤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료진 사이에 충분

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질적 서술적 연구

서민정1

1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

주요어(Key words):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자율성, 질적 서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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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가 배재되는 것에는 임종에 임박하여 진행되는 DNR 

중심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자율성을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된다. 환자와 가족의 맥락을 고려하여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

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혼

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말기 치료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적절한 논의시

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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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의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로

가 임상 현장에서 윤리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임상윤리 관련 이슈와 지원서비스 

요구를 조사하여 추후 개발될 임상윤리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

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환자실, 병동, 응급실, 종양내과 병동 간호사 1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 윤리관련 이슈는 다음의 5가지 

주제로 - 1) 근거기반의 전문적인 돌봄 제공의 어려움, 2) 대상자의 존엄성 유지의 어려움, 

3)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 4) 전문직으로의 자존감 상실 경험, 5) 실제적이고 효율적

인 윤리 협진 시스템과 지속적인 윤리교육의 필요- 도출되었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언어폭력, 무례함 등으로 죄책감이나 모멸감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병동에

서는 공통화된 프로토콜이 부족하여 일치된 간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겪는 윤리적 딜

레마를 호소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의사소

통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場)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적절한 인력제공, 지속적

인 윤리 교육 등의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    론: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임상윤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간호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반영한 지속적인 윤리 상담과 윤리 교육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요구도

김상희1, 서민정2, 김두리3

1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 

3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주요어(Key words): 임상 간호사, 임상 윤리, 포커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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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 use of perception and wisdom as a key 

factor on health status can enhance health conservation for older adults, and whether or not 

older adults' wisdom as a cognitive factor can increase the extent of health conservation by 

displaying mediating effects, which was revealed in the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 

conservation among older adults.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older adults' health conservation. 

Methods: ��Research design is secondary analysis research. This study was used as the data of which 

the title of paper is health conservat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Korean adults: 

association of pain, perceived health status, social networks, self-efficacy, and wisdom of 

Kim. It collected the data by using the questionnaire for the 154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ld or over who were visiting the outpatient clinic of senior specialized hospitals, health 

care centers and senior citizen centers in the first research.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health conservation of older adul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r=.649, p<.001), and wisdom (r=.750, p<.001). The average score of perceived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was 2.84 (0.72)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5; 2.84 (0.24) for 

wisdom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4; 2.65 (0.29) for health conservation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4. There was the mediating effect of wisdo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conservation. That is to say,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the health conservation of elderly was β=.649. 0.281, the product of the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wisdom (β=.494) and the effect of wisdom on health conservation (β

=.568), indicates the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 conservation through 

The Effect of Wisdo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Conservation of Older Adults 

Hee Ky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Aged, Health status, Health conservation,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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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Herein, βvalue (.369)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hich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for the direct effect, was smaller than the total effect β value of first phase (.649). 

Thus, there existed a mediating effect of wisdom.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wisdom need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health conservation for the elderly. Especially, nurses 

need to include wisdom in design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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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간호중재가 포

함된 구강관리프로토콜 적용이 구내염과 영양상태에 미치는 여향을 확인하여 암환자 간호

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기관 내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고, 단일군 전후시차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환자에

게 4주 간격으로 사전조사 2회 실시한 후 구강관리프로토콜을 적용하였고, 적용 4주 후 사

회조사를 1회 실시하였다. 측정은 구내염(OAG), 영양상태(PGSGA)와 신체적 지표로 체중, 

혈색소, 혈청 총단백질 및 혈청 알부민 수치를 측정하였다. 구강간호프로토콜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거쳤으며, 구내염(OAG)점수에 따라 8점 이하

에서는 양치질 4회와 1% 중조용액 가글링 4회, 9점이상에서는 양치질 4회와 0.15% 탄튬용액 

가글랑 4회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관리 교육자료 제시외 시범교육을 포함하였다. 연구진행 중 

탈락자를 제외한 총 29명이 대상자로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첫 번째 사전조사의 OAG는 11.62±2.82, 두 번째 사전조사 12.03±2.47, 구강관

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10.83±2.94로 측정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085, p=.022). 대상자의 영양상태는 첫 번째 사전조사의 PGSGA 10.35±3.38, 두 번째 

사전조사 10.13±4.11,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8.69±4.03으로 측정시기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98, p=.003). 대상자의 첫 번째 사전조사의 혈색소 수치

는 11.87±1.68g/㎗, 두 번째 사전조사 11.30±1.82g/㎗,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

사 11.27±1.66g/㎗으로 측정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517, p=.015), 대상

자의 첫 번째 사전조사의 혈청 총단백질 수치는 6.34±0.58g/㎗, 두 번째 사전조사 6.01±

0.54g/㎗,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6.09±0.58g/㎗으로 측정시기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795, p=.012).

결    론: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관리가 포함된 구강간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용한 간호중재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

성이 있다.

구강관리프로토콜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폐암환자의 
구내염 및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

강지숙1, 박미자2

1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원광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병동 수간호사

주요어(Key words): 구강관리, 구내염, 영양상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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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조기진통을 경험하고 있는 임부들의 일반

적, 산과적 특성과 함께 조기진통 임부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조산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D광역시 소재 K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조기진통을 주진단으로 

입원한 임신 20주에서 37주미만의 임부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6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상태불안은 Spielberger의 State Trait Anxiety 

Invention-Y형을 한덕웅 등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산전 스트레스는 안

황란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Zimet et al.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의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가 번안한 것을, 성격은 Everly & Girdano의 Type A, 

Type B 감별 자가 평가 척도를 장현갑과 강성군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²-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 전체 129명 중 37주미만 분만을 한 경우는 78명(60.5%), 37주 이

상 분만을 한 경우는 51명(39.5%)로 나타났다.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의 영향요인으로

는 낮은 학력, 평소 변비 또는 설사의 배변상태, 임신 28주 이전에 조기진통을 진단받은 경

우, 다태임신과 더불어 조기진통 임부의 높은 상태불안, 높은 산전 스트레스, 낮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산 발생 위

험도는 대학원졸 이상에 비해 대졸미만이 13.73배, 평소 배변상태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변

비나 설사인 경우가 4.42배 높게 나타났으며, 조기진통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이 28주 미

만인 경우가 28주 이상인 경우에 비해 4.67배, 다태임신인 경우가 단태임신인 경우에 비해 

24.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산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

김윤경1, 임경희2

1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간호사, 2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주요어(Key words): 조기진통, 조산, 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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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10배(95% C.I: 1.00-1.20), 1.06배(95% C.I: 1.01-1.12) 조산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조산 발생의 위험은 0.87배(95% C.I: 0.78-0.98)로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조기진통 임부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더불어 상태불안, 스트레스, 사

회적지지와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은 조산 발생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조기진통 임부

를 산전 관리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들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와 더불어 조

기진통을 진단받고 임부들이 입원할 때 겪게 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

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며, 여러 영향요인에 노출되어있는 임부들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

하여 조산 예방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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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피로, 디스트레스,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

능감을 파악하고 피로, 디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자기효능

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D광역시 Y대학교 병원의 유방센터

를 내원한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14년 8

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이란 등이 개발한 자가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Piper 등이 개발하고 개정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 미국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 의해 개발된 Distress Thermometer & Problem List 도구를 사용하였

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3.83 (2.11), 디스트레스는 4.31 (2.32), 자기효능감은 3.77 (0.53)점

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체 피로는 최종학력(t=2.26, p=0.025), 현재 치료방법(t=2.19, 

p=.030), 지각된 건강상태(t=-3.44, p=.001), 경제적 부담(F=3.16, p=.045)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는 지각된 건강상태(t=-3.44, p=.001)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F=4.56, p=.004), 최종학력(t=-2.60, p=.010), 

결혼상태(F=3.64, p=.028), 월 평균 수입(F=4.18,  p=.007), 지각된 건강상태(t=3.20, 

p=.002), 치료비 부담(F=3.81, p=.02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피로(r=-.334, p<.001), 자기효능감과 디스트레스(r=-.283, 

p<.001)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와 디스트레스

(r=.561, p<.001)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생존자의 피로, 디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미혜1, 임경희2

1영남대학교 의료원 간호사, 2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주요어(Key words): 피로, 디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유방암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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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로(t=-4.08, p<.001), 연령(t=-2.64, 

p=.009), 치료비 부담(t=-2.20, p=.029)으로 17%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 유방암 생존자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피로 관리에 대한 관심과 

피로를 조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방암 생존자의 디스트레

스를 적극적으로 사정하고 적절한 중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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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이용 환자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유형, 역량 및 만족도

양유리1, 오의금2

1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2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Key words: Health communication, Patient satisfaction, Competency, Style

Background: ���Health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patient-centered care to 

meet successful health outcomes. However, there are limited studies about patients' 

communication style or competence.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mmunication style,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hospital outpatient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109 

outpatients in a general Korean hospital. Reliable and valid questionnaires (Communication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were us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20.0 software.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tudy sample was 46.33(SD=13.90) years, and more than 52% had visited 

hospital for less than 3 years. And 39.4%(n=43) patients' communication style was functional 

while others were non-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52.17 out of 75) and the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37.45 out of 50) among patients 

were moderate. Furthermore,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t=3.170)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style (p<.01), while the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And also,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r=.314 , p<.01). The variables which were 

found to b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R2=.264,p<.001) were 

doctor's prescriptive attitude (β=.409, p<.001)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β=.312, 

p<.001).

Conclusion: ��Thi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a priori would be the training of effective health 

communication strategies between health providers and patients. Additionally, mo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explore remaining factors related with the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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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al leaflet on client (patients and 

caregivers) satisfaction about the nurse-client interaction, client anxiety about and client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thods: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80 clients who visited K hospital in G city, Korea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the 

80 clients, 40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st to the control group. 

The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cluding explanation with nurse-

client interaction was provided in the emergency triage room individually to cl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their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 control group was provided 

emergency medical service following the existing medical procedure of emergency center 

without informational leaflet.

Results: ��Client satisfaction about the nurse-client interaction and client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Client anxiety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cluding explanation with nurse-client interaction could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increase client satisfaction and reduce client anxiety in an emergency 

medical center.

Development and Effects of an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Better Interaction 

between Nurse and Client 

Hyo-Jin Kim1, Hee-Young Kang2

1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Key words: Acess to information, Consumer satisfac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terac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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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과 함게 성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성의 상품화,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초기

에 성윤리가 어떻게 확립되느냐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에 대한 주관적 구조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맞춤형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남녀 대학생 43명을 P 표본으로 하여 이들

이 44개 Q-표본을 9점 Q-분류분포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AL program을 이용하여 주 인자분석법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설명

된 전체 변량은 60.4%였다. 제 1유형은 ‘보수적(전통적) 지고지순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

형의 대상자들은 성파트너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고, 성을 결혼과 결

부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성적 욕구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성차

별적 관점을 나타냈다. 제 2유형은 ‘개방적 타협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우며,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과 생명윤리에 앞선 낙태의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 시대흐름의 변화에 적합한 성윤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 3유형

은 ‘합리적 책임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존중하면

서, 성지식과 성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에 기반한 건강한 성과 임신을 중요시하는 주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윤리에 관한 주관성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에 관한 실제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성상담프로그램 및 성관련 교과목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윤리 주관성 유형에 따른 성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에 대한 주관성 연구

박영례1, 윤은자2, 황윤영3

1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건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주요어(Key words): 성윤리, 주관성,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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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Methods: ��A total 116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were ask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illness-

related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s for depression  the 81.03% were normal, the 8.62% were mild depression, the  6.90% were 

moderated depression, and the  3.45% were severe. As for quality of life, the social functions 

was highest, followed by intestine-related symptoms, systemic symptoms, and emotional 

functions. Quality of lif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ubjective health status, age, and body 

mass index, and negatively to depression. Mai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contained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physician's global assessment, age, days of loss in social 

life, and present abdominal pain.  

Conclusion: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problems related to ulcerative colitis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apply, and evaluate th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and psychosocial strategies to efficiently handle the illness.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Cho, Ok-Hee1, Yoo, Yang-Sook2, Chung, Mi-young3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 Moon University

Key words: Ulcerative colitis, Quality of lif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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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7 freshmen of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of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annonical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re was static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And major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were meaningfulness in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omain in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se results were shown very important to improve meaningfulness in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omain in quality of life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focus 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Correlatio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Park, Hye-Seo1, Cho, Ok-Hee2, Hwang, Kyung-Hye3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Key words: Nursing student, Sense of coherenc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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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noise levels in intensive care units (ICUs)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noise and responses of the patients.   

Methods: ��Noise levels were recorded in adult ICUs for 24hours over a week from the patients' bedside 

with a sound level meter. Noise sourc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edical 

machines, health care providers, and the environment. Noises from the environment were 

recorded in an empty ICU side room. Responses to the noise of 125 patients admitted to ICUs 

were recorded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level of noise in ICUs was 58.5 dBA (range, 34.2 －80.2). The causes of noise 

higher than 70 dBA were nebulizers and infusion/syringe pumps among medical machines, 

and drawer slamming, phone ringing, and stripping packages of medical fluids among 

environmental noise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64% of the patients responded that ICUs 

was noisy and that they suffered from sleep disturbance due to noise.   

Conclusion: ���Noise is considerably high in ICUs and is an annoying factor for the patients. Most noise 

sources are adjustable, and we should try to reduce their contributions to make ICUs 

environment more pleasant.

Noise in Intensive Care Units: Causes and Patients’ 

Responses 

김민영1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Key words: Noise, Intensive Car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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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evelopment of smartphone application content for 

implementing self care of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based on the self-care knowledge and 

healthcare educational needs.   

Method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87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from two large 

sized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t-test, ANOVA and scheffé test.

Results: ��Result were as follows (a) intention to use of smartphone application was 93.1% (b) the 

knowledge of self-care was 33.22 out of 55 (c) the demand for education on healthcare was 

214.81 and treatment component was the highest.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high demand on smartphone application of self-care 

for hepatitis B patient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knowledge and implementation 

of self care are required as well through developing smartphone application. The result 

identified through research on educational demand can be applied to the contents for 

smart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of Smartphone Application Contents for 
Implemention Self-care of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 based on the Self-care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

Jeon, Jae-Hee1, Kim, Kyunghee2

1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tsity,  
2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Key words: Chronic hepatitis B, Smartphone application, Self-care knowledge, Educational needs



포스터 발표

성인간호학회

1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연구방법과 

주요 결과들을 고찰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의 역량수준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최신 경향들을 파악하고,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이다. 문헌검색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Med), 한

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을 통해 학술지 및 학위논문으로 하였고, 출판년도는 최근 

10년간(2005년∼2015년)으로 제한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소통’ 등을 주요어로 하

여 검색하였고,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 게재된 경우는 배제하였다. 분석문헌 선택을 위

해, 먼저 논문제목과 초록 검토 후, 초록만으로 문헌선택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을 

찾아 검토하여 선정된 기준과 중복여부를 확인하였다. 일차적으로 총 68편이 검색되었으

며, 중복문헌 18편과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34편을 제외하고 최종 16편이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연구들 중 검토된 문헌 16편의 설계유형은 대부

분 조사연구(14편)였으며, 주로 서울 및 경기 지역 종합병원(10편)에서 진행되었고, 중환자

실 간호사와 의료진들(11편)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문헌의 출판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13편)에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의사소통 주요 변수로는 소

진, 직무스트레스, 간호업무성과, 환자안전, 이직의도, 갈등,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

력, 간호환경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업무성과와 환자안전간호활동 수행, 소진 및 이직의도에 영향요인으

로 제시되었으며, 연구들마다 측정도구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병동 간

호사 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낮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의 제한이 있는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 

의료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에 대한 근거가 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문헌고찰

박영수1, 오의금2

1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2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교수

주요어(Key words):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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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 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

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 소재한 2,000병상 이상인 A 종합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

고 통원 치료 중인 간이식 수혜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8

월 14일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였다. 연구 도구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

련 특성,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 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로 구성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

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93점(5점 척도)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사회

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았

다. 대상자 특성에서는 여성, 간이식 모임 참여 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간이식 수혜자의 치료지시 이행 정도는 평균 4.32점(5점 척도)으로 중간 이상이었

다. 9개의 세부 영역 중 외래 방문 영역이 가장 높았고 간이식 외과 외 다른과 진료 영역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 특성에서는 여성, 무직, 가족이 수입원인 경우, 간이식 모임 참여 시, 

수술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에서 치료지시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평균은 60.10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삶의 질 8개 영영 중 가장 높은 것은 신체적 기능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사회적 기능

이었다. 대상자 특성에서 남성, 대졸 이상, 직업이 있는 경우, 이식 전 후 직업 변화가 없는 

경우, 본인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 경우, 가계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식 

모임 참여 시, 간이식 후 경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간이식 수술을 본인이 결정 한 경

우에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 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

송정미1, 오의금2

1서울아산병원 간호사, 2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주요어(Key words): 간이식, 사회적지지, 치료지시이행, 삶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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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적 지지와 치료지시 이행은 양의 상관관계(r=.458, p<.001)를 보여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치료지시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가계 월평균 수입이 많을

수록, 치료지시 이행 정도가 높을수록, 간 이식 경과 기간이 길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

게 나타났다.

결    론: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식 후 치료지시 이행을 향상 

시키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 중재

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성인간호학회

122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전략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total of 163 male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Korea were recruited via convenience sampling form April to May 

2014. All participants were assess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men's gender 

role conflict, self-esteem and depression.

Results: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21.4(±3.10) years. Two main reasons they decided on nursing 

for major selection were their own aptitudes and interests(36.4%) and sufficient opportunity 

to get a job(35.3%). About 69% of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choice and more 

than half of them(68.8%) reported that the hardest thing related to studying nursing was 

difficulties of major subject. Gender role conflict, self esteem, and depression were medium 

level. Specifically, the score on gender role conflict was 120.5(range:37-222), the self-esteem 

score was 26.0(range:10-40), and depression was scored as 30.9(range:0-60). Regarding 

depression, 69.3% of paricipants did not have depression while 30.7% have moderate or 

higher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The depression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role 

conflict(t=3.41, p=.001) and self-esteem(t=-2.93, p=.004) scores. Gender role conflict(β

=0.28, p=.036) and self-esteem(β=-0.21, p=.111) accounted for 8.7%(F=3.59, p=.035) of 

depression of subjects.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a need to dev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reduce gender role 

conflict and promote the self-esteem of male nursing student to control depress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which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depression of male 

nursing student are examined.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Eun Yi Yeom1, Hae Ok Jeon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Key words: Conflict(Psychology), Depression, Nursing, Self-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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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urinary incontinence (UI)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nd to evaluate the affecting factors on LUTS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Jeju,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community based UI management 

program.   

Methods: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November 2010. 

157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4 community senior centers and one community senior 

school serving for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in Jeju-si.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guide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dy mass 

index, adherence to regular exercise, depression, urinary incontinence, LUTS (measured via 

the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test predictors of LUTS.

Results: ��Of all the older adults, 24.8% had experienced UI more than once a month during the prior 

6 months. Among the older adults, 75.2% had no UI, 14% had mixed UI, 5.7% had stress UI, 

and 5.1% had urge UI. The mean LUTS score of the older adults was 9.4 (IPSS range 0-35). 

Concerning the reported severity of LUTS, 47.8% of the older adults were in the moderate 

and severe group. In each symptom score of LUTS (range 0-5), nocturia was the highest 2.3, 

frequency 1.6, and weak stream 1.5. ​LUTs of subjects with higher BMI, no regular exercise, 

depression, and UI were significantly higher.   

Conclusion: ���Urinary incontinence was found as very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LUTS in 

community-dwelling the older adults. ​ Community based management program for UI and 

LUTS of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Urinary Incontinence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Jeju  

Song, Hyo Jeong1

1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Urinary incontinenc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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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herein aims to grasp pain of patients with chronic pain, pain catastrophizing, 

pain-coping effic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analyze factors affect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pain.  

 Methods: ��As research participants, 200 out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ho suffered from 

chronic pain due to musculoskeletal disease at 3 orthopedic centers and 1 rehabilitation 

medicine center in C-si, and understood a research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 tool used for this research is Numerical Rating Scale (NRS) for pain assessment, 

a tool developed by Sullivan, Bishop & Pivik for pain catastrophizing, Coping Strategy 

Questionnaire (CSQ) for pain coping efficacy, and SF-36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research data, used and 

analyz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N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how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cores of 93.4 points, 

a score above average. A variable most highly influencing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s catastrophizing (β=-4.693, p<.001) accounting for 22.2%, followed by age (β=11.244, 

p<.001), pain (β=6.359, p<.001), pain coping (β=6.359, p<.001), and employment status (β

=-5.041, p<.001) accounting for 12.5%, 3.1%, 3.9%, and 1.6%, respectively, and out of the 5 

factors above indicates a total of 41.3% (F=43.437, p<.001)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Conclusion: �To enhanc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uggested 

was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considering catastrophizing, age, 

pain, employment status, and pain coping. Meanwhile, a prerequisite is further research 

with additional significant variabl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a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 South Korea on it with a variable of 

catastrophizing, having 41.3% for explanation power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Hyea Kyung Lee1, Hee Kyung Kim2

1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Chronic pain, Pain coping, Catastrophiz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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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nesthesia knowledge and uncertainty in 

preoperative patients.   

Methods: ��The descriptive and cross-sectional designed research was performed.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2nd to November 30th in 2014 in “S” tertiary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193 adult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person. The study used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s consist with modified Standard 

Anesthesia Learning Test(SALT) scale to assess th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and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 to measure uncertainty in preoperative pati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anesthesia knowledge and preoperative uncertaint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r = - .26, p< .001). Anesthesia 

knowledge of adult patients scheduled for surgery was an average 7.53 ± 1.82 points out of 

12 points. Th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result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t=4.09, p< .001), education level(t= -4.98, p< .001 ), and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ASA) physical status(F=4.03, p= .019). Preoperative uncertainty scores 

of subjects were relatively low as 38.51 ± 10.99 out of 100 points. Uncertain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epartment of surgery(F=3.43, p= .010) and 

type of surgery (t= -2.78, p= .006).   

Conclusion: ���Preoperative adult patients had moderat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and relatively 

low degree of uncertainty. Consequently, the higher th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the lower the uncertainty in patients scheduled for surgery. Therefore we should 

provide an anesthesia education program for preoperative patients. For the anesthesia 

education program to be effective it should be customized in accordance with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and Uncertainty 
among Preoperative Patients  

Kim Young Man1, O Eui Geum2

1RN., MSN., Severance Hospital,  
2Professor, Colled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ey words: Preoperative, Anesthesia knowledge, Uncertainty,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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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인체 내 염증은 조직손상이나 미생물의 침입으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체의 방어기전

의 하나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물질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는 nitric oxide 

(NO), cyclooxygenase-2 (COX-2), prostaglandin E2 (PGE2)와 같은 염증매개 인자들을 분비

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유발한다. 과도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현재

의 치료방법은 steroid, NSAIDs 등과 같은 항염증약물의 투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약물은 위장장애, 지혈반응 지연, 심장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부작

용이 감소된 항염증물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상 식생활에서 섭취하는 식품으로부터 

항염증 소재를 얻고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lipopolysaccharides(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후 감국 추출물을 처리하

여 NO의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감국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Raw 264.7 세포에 감국 추출물을 농도별 (1μg/ml, 10μg/ml , 100 

μg/ml)로 처리하였으며 LPS 단일 처리한 후에  각 각의 NO 생성량과 PGE2 양을 ELISA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고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감국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효과는 감국추출물을 1, 10 100 μg/ml로 각각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인 억제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100 μg/ml에서는 LPS 처리군과 비교

하였을 때 70%이상 감소되었다. 또한, PGE2의 발현량도 감소하여 감국 추출물에 의해 농

도 의존적인 억제 효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    론: �감국 추출물이 NO 생성 억제 효과 및 항염증 작용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감

국은 일상 식생활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부작용이 감소된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임상에서 염증성 질환에 대해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NO와 PGE2 외에 다양한 염증매개인자와 관련하여 감국 추출물의 효과에 대

한 기전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감국 추출물의 nitric oxide 생성 억제효과  

강경아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Key words: inflammation, anti-Inflammatory agents, composi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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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생활습관, 우울, 비만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만성질환인 비만을 예방하고 성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S시 와 I시에 거주하는 성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

여에 동의한 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4년 7월 10일 부터 8월 20일까

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walker et al이 개발하고 허은희, 조영신이 수정한 건강증진 생

활양식도구와 우울척도 도구로 Yesavage et al이 개발한 GDS를 기백석, 이철원이 한국판

으로 표준화한 GDSSF-K를 사용하였으며, 비만도는 BMI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생활습관은 4점 만점에 평균 2.48±0.42점이었으며, 세부영역으로 식습관 2.47±0.69

점, 휴식 및 수면습관 1.99±0.68점, 스트레스 관리습관 2.08±0.63점, 음주습관 3.67±

0.56점, 운동습관 2.28±0.85점 이었다. 우울은 15점 만점에 5.22±1.99점, 비만도는 평

균 23.83±4.20이었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우울은 휴식 및 수면습관(r=.247, p=.022)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습관은 휴식 및 수면습관(r=.477, 

pp<.001)과 스트레스 관리습관(r=.470,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

스 관리습관은 휴식과 수면습관(r=.455,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성인의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습관(β=-.271, p=.026)과 

세부영역인 음주습관(β=-.320, p=.01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비만도에 

대해 15.6%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    론: �본 고찰 결과 퇴원환자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간호사 주도의 사정, 교육, 계획, 가정방문, 

전화방문, 의뢰로 구성하고 의료이용, 삶의 질, 만족도, 의료비용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것

을 시사한다. 향후 명확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잘 설계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의 생활습관, 우울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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